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72골프클럽 하늘코스(파72, 6,555야드)에서 열린 ‘2008 KB국민은행 스타투어 그랜드파이널 4차대회(총상금 5억원, 우승상금 1억2천5백만원) 첫날, ‘기록제조기’ 신지애(20,하이마트)가 4언더파 68타 공동 선두를 기록하며 KLPGA 사상 최초 ‘메이저대회 그랜드슬램’ 이라는 대기록 달성에 힘찬 시동을 걸었다.
올 시즌 KLPGA 정규투어 개막전인 ‘스포츠서울-김영주골프 여자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유소연(18,하이마트)과 지난해 ‘아시아마일즈 빈하이 레이디스 오픈’ 우승자 나다예(21), 그리고 ‘프로 2년차’ 박보배(21,에쓰오일)도 신지애와 함께 4언더파 68타 공동 선두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며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흐리고 약간의 비가 내리는 가운데 1번홀에서 출발한 신지애는 전반 9홀까지 지루한 파행진을 이어가다 후반 11번홀(파4,335야드)에서 6m짜리 버디 퍼트를 성공 시키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첫 버디 성공 이후 점차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신지애는 14번, 16번, 17번 홀에서 3개의 버디를 추가해 후반 9홀에서만 4타를 줄이는 뒷심을 발휘, 결국 1라운드 합계 4언더파 68타로 공동 선두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공동 선두로 경기를 마친 신지애는 “전반에 비도 오고 날씨가 좋지 않아서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집중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후반 11번홀 첫 버디 성공 이후 샷이 다시 안정을 찾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라운드 소감을 밝혔다. 

KLPGA 사상 최초 메이저 대회 그랜드슬램 달성에 대해 신지애는 “지난 한국여자오픈과 신세계 KLPGA 선수권대회 우승도 특별히 메이저대회라고 생각하고 우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대회도 큰 부담 갖지 않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기록 달성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특유의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신지애와 함께 공동 선두에 오르며 시즌 2승을 바라보게 된 유소연은 “최근 몇 개 대회 동안 샷이 많이 흔들려서 이번 대회를 앞두고 샷 점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게 주효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혜용(18,LIG), 김혜윤(19,하이마트) 등과 함께 치열한 신인상 경쟁을 벌이고 있는 유소연은 “부담감 때문에 시합 중에는 신인상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이번 대회가 많은 포인트가 걸려있는 마지막 메이저대회라 상위권에 입상해 높은 포인트를 받고 싶은 마음은 생긴다.”며 신인상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  

공동 선두 그룹의 뒤를 이어 김혜윤 등이 선두그룹과 3언더파 69타로 1타차 공동 5위 그룹에 이름을 올렸고, 시즌 5승에 도전하는 서희경(22,하이트)은 1언더파 71타 공동 13위 그룹에 랭크 되며 무난한 출발을 보였다.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이 주최하고 KLPGA 주관하는 ‘2008 KB국민은행 스타투어 그랜드 파이널 4차대회’ 2라운드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Xports, J골프, KBS N,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NAVER)에서 동시 생중계 된다.

 

<주요선수 인터뷰>
♦ 나다예(21) 
<버디홀, 10번홀 출발>

-2번홀(파4, 361야드): D->7i 145야드 앞바람->4m 1PUTT

-10번홀(파4, 374야드): D->8i 143야드 뒷바람->3m 1PUTT

-11번홀(파4,335야드): D->52도 100야드->5m 1PUTT

-12번홀(파5,541야드): D->3W->7i 145야드->1m 1PUTT

-14번홀(파4,364야드): D->52도 105야드->7m 1PUTT

-15번홀(파5,547야드): D->3W->8i 135야드->4m 1PUTT

Q> 오늘 라운드 소감은?

- 아이언샷과 퍼트감이 상당히 좋았고, 오전에 바람도 없고 비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계산이 비교적 수월했다. 제주도에서 주로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 골프장에서 시합을 하게 되면 다른 대회보다 자신감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샷도 자신감 있게 나오게 되는데 코스 궁합도 잘 맞고 심리적으로 편안하기 때문에 4라운드까지 꾸준히 타수를 줄여 두 번째 우승에도 도전하고 싶다. 

♦ 박보배(21,에쓰오일)

<버디홀, 10번홀 출발>

-2번홀: D->6i 155야드 앞바람->5m 1PTT

-3번홀: 5i 175야드->5m 1PUTT

-4번홀: D->9i 120야드->12m 1PUTT

-6번홀: D->PW 110야드->2m 1PUTT

-7번홀: 6i 160야드->11m 1PUTT
Q> 오늘 라운드 소감은?

-최근 샷감이 상당히 좋은데 오늘은 퍼트까지 잘 받쳐줘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 이 골프장은 벤트그라스로 되어 있는데, 뉴질랜드에서의 연습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 약 6년 반가량 뉴질랜드 유학) 뉴질랜드는 벤트그라스로 되어 있는 골프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골프장의 코스레이아웃이 내 플레이 스타일과 잘 맞기 때문에 최근의 상승세를 몰아 생애 첫 우승에도 도전하고 싶다.  

♦ 유소연(18,하이마트)

Q> 오늘 라운드 소감은?
- 최근 몇 개 대회 동안 마음에 들었던 샷이 없어서 이번 대회를 앞두고 샷을 중점적으로 보완했다. 그래서 인지 오늘은 샷감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샷이 좋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Q> 같이 플레이 한 최혜용 등과 신인왕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땠는지?

-(최)혜용이와는 워낙 같이 많이 쳤기 때문에 크게 의식이 되지는 않지만 라운드 중에는 혜용이도 나도 신인상 경쟁에 대해 되도록이면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치려고 한다. 

Q> 현재 샷감이 좋다고 했는데 이번 대회 우승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4라운드 대회이기 때문에 아직 3일이나 남았고 3,4라운드로 갈수록 잘 치는 선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직 방심하기는 이른 것 같다. 

Q> 내일 신지애와 같이 칠 확률이 높은데.. 배울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나? 

-경기가 안될때도 미소짓고 여유있게 플레이 하는게 장점인 것 같고, 샷은 더 이상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이 정말 다 잘하는 것 같다.(웃음) 

Q>스카이72가 바람이 많고 양잔디로 되어 있는데.. 어떤선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나? 

-장타보다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정확성이 뛰어난 선수가 유리할 것 같고, 거기에 퍼트감이 뒷받침 된다면 어느 선수나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버디홀, 1번홀 출발>

-4번홀: D->8i 135야드->1.5m 1PUTT
-6번홀: D->51도 90야드->50cm 1PUTT
-14번홀: D->PW 100야드->1.5m 1PUTT
-17번홀: 8i 150야드->7m 1PUT

♦ 신지애(20,하이마트)

Q> 오늘 퍼팅 수, 페어웨이 적중률, 그린 적중률은?

-총 29개(전반 16개, 후반 13개), 페어웨이 적중률은 100%였고 그린은 3홀(3번홀,8번홀,15번홀)만 놓치고 나머지 홀은 다 온그린 시켰다. 

Q> 최근 들어 샷이 더욱 정확해진 것 같은데.. 특별히 보완한 것이 있나?

-특별히 보완한건 없고 작은 실수들을 많이 줄이다 보니 보기가 줄어서 그런 것 같고 샷이많이 안정을 찾은 것 같다. 

Q> 그랜드슬램 도전에 한발 가까워 졌는데.. 자신 있나?

- 한국여자오픈과 KLPGA 선수권 대회 우승도 특별히 메이저대회라고 생각하고 우승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대회도 큰 부담 갖지 않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성적 나지 않을까.

Q> 오늘 라운드 소감?

-전반에 비도 오고 날씨가 좋지 않아서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흐트러졌었다. 후반에 11번홀에서 첫 버디 이후 샷이 안정이 됐다. 

<버디홀, 1번홀 출발>

-11번홀: D->3W 110야드->PW->핀오른쪽 6m 1PUTT

-14번홀: D->105야드 PW->50cm 1PUTT

-16번홀: D->5W 160야드->왼쪽 1.5m 1PUTT

-17번홀: D->8i->핀오른쪽 7m 1PUTT

